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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후기- 전민선 권사 

목소리가 좋은 성우들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선지자가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등을 구분해서 

읽어주니까 더 실감이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까지 깔려서 나오니까 졸음도 오지 않고 생동감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가끔 

새벽기도에 빠질 때는, 목사님께서 저의 전화기에 다운로드 해 주신 드리마 바이블을 집에서 

듣습니다.   

 

 

목회자 후기- 이천선 목사 

 

기존에 이용했던, 성경 읽기 음성 화일에 비해서 이번 드라마 바이블은, 성경 말씀을 정성이 담겨 

있고 생동감있게 녹음을 해서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배경음악과 함께 

들으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목회자로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는, 매일 저녁에 새벽예배 설교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목회자가 특별히 준비하는 것 없이, 새벽 

예배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성경 묵상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